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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비
중남미 비즈니스 환경 점검 및 진출기회 모색

- 제28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2월 2일(월) 서울 웨스틴 조선에서 

한-중남미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제 28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주한 중남미 

17개국 외교 사절단을 비롯해 중남미 관련 정부·기관·기업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은 지난 1997년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어 온 

중남미 관련 국내 최대 행사다. 이번 포럼에서는 내년 1월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 이후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해 중남미 비즈니스 환경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들의 진출전략을 모색했다.

  중남미 지역은 인구가 약 6.7억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8%가 거주하는 거대 

시장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중남미 8개국과 자유무역협정

(FTA)을 체결하는 등 중남미와의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년 사이 양 지역 간 교역규모는 4배 이상 증가했고, 한국의 대(對)

중남미 직접투자액 역시 약 16배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정상이 페루, 브라질을 방문(‘24.11)하는 등 

상호 고위급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 한-중남미 교역(억불): (‘03)134 → (’23)548 / 한→중남미 FDI(억불): (‘03)6.2 → (’23)97.8

  산업부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전 세계 

경제·통상 질서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중남미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공조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정부는 내년 한국 경주에서 개최될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비롯해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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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28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 개요

□ 행사 개요

 ㅇ (일시/장소) ‘24.12.2(월) 09:30~16:00 / 서울 웨스틴 조선 오키드룸

 ㅇ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한-중남미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협회, 해외건설협회

 ㅇ (참석) 주한 중남미 17개국 외교 사절단, 중남미 관련 기업·기관 등

□ 세부 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09:30-09:50 (20’)

 • 개회식

  개회사 한-중남미 협회장

  환영사 산업부 통상차관보

  축  사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장

  축  사 주한도미니카공화국대사

10:30-12:00 (90’)

 • 제1부: 중남미 통상환경 변화와 전망

 미국 신정부 출범과 중남미 통상환경 변화 KIEP

 USMCA 재협상에 대한 멕시코 입장 및 최근 통상정책
멕시코 AGON

경제·법률 사무소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중남미의 대응 한국외대

 최근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전략 변화와 특징 국립외교원

14:00-16:00 (120’)

 • 제2부: 주요 업종별 중남미 진출방안

 핵심광물자원 분야 한-중남미 상생 협력 방안 에콰도르 광업부

 중남미 건설·인프라(스마트시티) 잠재력 및 진출 기회 서울시립대

 브라질의 수소 산업과 우리 기업의 진출 전망 KIEP

 ODA를 통한 중남미 건설 인프라 진출방안 및 최근 동향 해외건설협회


